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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장터국밥
4대째 국자를 잡은 김종안 대표 글 [에디터명] · 사진 [촬영자명] | 2026.08.30
안성장은 조선시대 대구장, 전주장과 함께 전국 3대 시장으로 꼽혔다. 삼남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물산이 죄다 이 고을을 거쳤기 때문이다. 경부선이 평택으로 비껴가면서 그 자리는 저물었지만, 소만은 철로에 실을 수 없어 우시장은 오래 남았다. 열아홉에 조치원에서 가마를 타고 안성으로 온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국밥 솥을 이어받은 것이 그 무렵이다. 장날에만 걸리던 솥은 해방과 전쟁과 휴전을 지나 상설 점포가 되었고, 형에게서 동생에게로, 다시 회사를 그만두고 돌아온 아들에게로 넘어갔다. 도시가 작아지는 동안에도 이 집 주방의 불만은 한 번도 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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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째라고 들었습니다. 시작이 궁금해요
어머니가 1920년대 초반에 조치원에서 시집을 오셨어요. 옛날 혼인이 그렇잖아요. 신랑 이름 석 자만 알고 가마 타고 오신 거죠. 와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장터에서 국밥 장사를 하고 계시더래요. 일제시대 때였죠.
그때는 매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장날마다만 했죠.
Q. 그 시절 안성은 어떤 곳이었나요?
안성이 엄청 큰 도시였어요. 백화점도 있었고. 옛날에는 한양을 가려면 천안을 거쳐서 안성으로, 안성에서 양성을 거쳐서 수원으로, 그렇게 올라갔거든요. 전라도 강원도 도로가 다 여기로 통해서 한양으로 갔어요.
그러다 철도가 저쪽 평택으로 지나가면서 안성이 쇠퇴하기 시작했죠. 국도도 철도를 따라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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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래서 '장터국밥'인가요?
옛날에 안성 장이 컸어요. 특히 우시장이. 전국 3대 장터라고 그랬대요.
장이 크니까 고깃거리가 좋잖아요. 신선하고. 자연히 고기로 하는 음식이 남들보다 발달한 거죠. 지금도 안성 고기가 맛있어요. 한번 들러 보시면 다른 고장보다 좀 맛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재료가 우선 신선하고, 흔하고, 구하기가 쉬웠으니까.
Q. 장터 음식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장터에 가서 보면 다 국물 문화예요.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거.
제가 보기에는 재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안성은 장터국밥뿐 아니라 국물 있는 음식이면 다 발달했을 거예요.
Q. 무엇이 들어가나요?
소고기죠. 양지. 주재료가 양지고 채소가 여섯 가지 정도 들어가요.
국물은 뼈로 냅니다. 양지는 세 시간쯤 삶고요.
어머니 대에서 대표님 대로 넘어온 과정이 궁금하다
해방되고 6.25가 있었고 휴전이 되고, 그때까지도 계속 장날마다 국밥을 파셨대요.
새마을운동 무렵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가게로 들어갔어요. 장날마다가 아니라 정식으로 가게를 얻어서요.
그러다 형님이 하시게 됐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집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밖에 나가 있던 저더러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대를 이어서 이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하게 된 겁니다.
[image: ]
안성에 장터국밥집이 여럿인데 여기만의 차이라면?
저희는 꾸준히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지금 메뉴가 하나밖에 없어요.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쳐 줘도 못 해요. 힘들어서요. 요즘은 인스턴트로 다 나와 있잖아요. 뼈 가루도 나오고 국물 자체도 나오니까 몇 시간 더하기 몇 시간, 이런 식이면 얼마나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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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희 집은 주방에 불이 24시간 365일 안 꺼져요. 끌 수가 없어요. 뚝배기 넣고 삶고, 고기 넣고 삶고, 계단식으로 계속 돌아가니까요. 노골적으로 다 가르쳐 줘도 힘들어서 안 해요.
그 일을 평생 해오신 셈이다
평생은 아니고, 아들이 하기까지 30년쯤 했죠.
이건 누가 관두라고 그러지도 않고… 평생 하는 거죠.
가장 잘 어울리는 반찬 하나를 고른다면
김치, 깍두기요. 저희는 그냥 딱 두 개밖에 없어요.





image4.jpeg




image5.jpeg
RS R T





image6.jpeg
I/~

uzvl'ﬁ/@
SINCE 1920
Tl

OPFELR
stk Aol P e %





image7.jpeg




image1.png
B

—

Al Holpin, & AN eigict

LOCAL BRAND





image2.png
Vol00 | 202858

O e £ S0 E Tt A1), 5 S 0 RO UE
A CHIT R B BT H4 St e 0L ol AR 0 o7 S AL S

R 8 ot g

Ao 25 T A O e 20 S )
UM R A TR G 42 050 20 o o
e i et

162 R A SR L= 0 ) ikl P2 uth 2 9 S8 o SR 0L,
S F O A5 SRS 3§ £ AP0 501 # T A
ez St
oA sl

g dussen,
2mas2 Kol
5 £ aon AT 201

AL

Al g s o w1 oo

SoEe RS RN aAs o 4 noame
SEueta S0 o
ol G e ol 2 x| ol 21 A =1
S TR

gz s emn
proio] ol e 24 e 2l

@RI 7 2

R ]

s A o

9122 UL AP, O BE AIZE W LolE e ST

Tir o wEde le T E om i

it = =E2 bp s el

i
e rov by
I o ol o ol
Sl 0 Sl 7 <
RAEehity

RO 24011704 970 0] 1 8 DI WO 1 921 S, 0| 00| | T,
O 5 e A 2 A, 302 IR 2 2 AR

HeueIBIEC L= O A

o

044z s agen 2o

i i s s,

A3 5 2 0 0 S oy SR,
ol e ] ESpI R b 2o

L e onl ot
DA FANA,

frid

BEE
I8 G 1 I 70 1 s

bt A e oAt

S TP 017, 205 01700 51

A HE 2D e AR i A e

Stz as e
o

s R,

R e e i

e st G £
20 2 o 9 25 S ot o e

o e S B e

g s
208 S i g s S R
ik 5

0l SR 412 ) e
et oA 20

P e e BT
sy umarzvnoE
sTmEY Uz 00
£ s e o
BiEREE  UIRsoe AN 7 SRR AL

=

<oz [





image3.jpeg




